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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업기술자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전국 회원님들의 건승하심을 축원하면서 인사올립니다. 저의 제언

은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 소견이오니 설사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혜량하시어 지적 편달해 주시기를 앙망합

니다.

11.. 22000044년년 중중앙앙대대의의원원 임임시시총총회회에에 참참석석한한 소소감감

지난 12월 22일 本會의 농업기술진흥관에서 열린 임시총회의 가장 큰 행사는 단연 중앙회장을 비롯한 임원 선

출 문제였습니다.

전국에서 참가하신 250여명 대의원님들의 뜨거운 토론으로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은 自祝해야겠지만 심히 아쉽

게 여기는 바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本會則 弟50條에「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

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서조항이 있다고 해서 비상사태도 아닌데 선거방식을 당일에 바꾸는 것은 무리수이며

대의원들에 대한 무례이고 후보들의 아전인수적인 작태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이번의 일을 계기로 회칙 조항을

명확하게 정리해 둘 필요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인류의 많은 발명품 가운데 으뜸되는 발명은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정정당당히 경합하여 승복하는 미덕은 어느

것보다도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까?

22.. 本本會會의의 강강령령제제창창은은 당당연연히히 지지켜켜져져야야 합합니니다다..

각종 회의 및 행사때는 국민의례와 함께 본회의 강령(목표)을 반드시 제창해야 한다고 會則 弟10條에 명기돼 있

음에도 왕왕 간과하는 것은 앞으로 절대 지양해야 합니다. 먹고살기 힘든 터에 귀한 시간을 쪼개서 불원천리하고

회합에 참석하는 것은 사치가 아니고 강령이행(목표달성)이라는 선도농가의 사명감 때문인 것입니다. 단추를 잠

그고 옷고름을 다시 메는 순간이 바로 강령제창임을 원로 선배들은 알으시고「반드시 제창」문구을 회칙에 강조해

두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本會에 드리고 싶은 提言

강강 신신 원원

(경기도 연천군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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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市市∙∙郡郡支支會會의의 결결성성요요건건으으로로 회회원원 3300인인은은 무무리리입입니니다다..

本會 會則 弟20條는 支會의 결성요건으로 30人 이상으로 됐지만 지역사정에 따라 좀 더 하향조정하여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야 합니다. 저의 연천군지회를 볼때 기존 회원 명단이 50여명에 이르지만 현재 적극 활동하고 있는

회원은 10여명에 불과하는 실정입니다. 회원 확충문제는 제 임기동안의 최대 과제로서 욕심같아서는 본래대로

50명이상 회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44.. 市市∙∙郡郡支支會會의의 임임원원 임임기기 44년년은은 너너무무 길길다다고고 봅봅니니다다..

2년이나 3년 단임으로 단축하지 않으면 조직의 신진대사가 늦어서 타성에 젖게 되며 답보 아니면 경직상태가

필연적입니다. 무거운 짐은 서로 나눠져야만 효율적으로 목표 달성에 이르게 됩니다. 꼭 더 하겠다고 하면 중간평

가를 통해서 검증과 함께 활성화를 꾀해야 합니다. 경쟁하는 기간(선거)이 소모전이라고만 할 수 없고 오히려 발전

의 계기로 삼는 다면, 임기는 짧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400m경주를 볼 때 1명의 주자 팀과 4명의 주자 팀의 승

패는 너무나 뻔한 것 아닙니까?

55.. 本本會會「「元元老老會會議議」」의의 常常設設을을 제제안안합합니니다다..

① 본회의 중대 안건에 대한 元老會議의 최종동의와 追認 절차를 제도화 합시다.

② 농업기술자협회가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은 원로 회원 선배님들의 초석이 아니였다면 불가능 했음을 누구나 인정하

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선배님들에게일정지분의 발언권을 드리는 것에 인색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③ �∙ 壯∙靑의 조화로운 팀웍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나 미래지향적인 발전의 원동력이 되리라 믿습니다.

66.. 本本會會 산산하하에에「「常常虛虛思思想想硏硏究究會會」」의의 발발족족을을 제제안안합합니니다다..

① 상허사상(농민의 정신혁명, 농업의 기술혁명, 농촌의 생활혁명)은 본회의 탄생과 존립 기반입니다. 연구진을

동원하여서라도 學問學派로 발전시켜 계승해 가야합니다.

② 건국대학교 농대를 거점으로 전국대학 농업고등학생들에게 보급 고취시켜「學內동아리」활동으로 권장 발전

시키며, 장차 농업기술자협회의 차세대 회원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③ 상허 선생의 훌륭한 정신을 현창하는 운동은 곧 본회의 목표이며, 나라사랑운동이고, 조국 통일 운동임을 확

신합니다. 여건과 기회가 주워진다면 이에 따르는 철학의 정립과 단계적 전개방법 그리고 예측된 효과를 同

志들과 함께 하나씩 조명해서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겠습니다.

미처 정리되지 않은 단견(短見)들을 부끄럽게 생각하오며 제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 강 신 원 (서울∙인천∙경기도연합회 부연합회장, 경기도 연천군지회장)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북삼리 161번지 Tel. (031)833-6545, H.P. 018-523-6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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